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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른

도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먼저, 코로나19(일구) 확산으로 인해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우리 경북에서 환자격리 입원 관련입니다.

확진자는 현재 총 9명이 발생됨에 따라 동국대경주병원 4명,

포항의료원 2명, 안동의료원 2명을 음압 및 격리 병실에 입원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접촉자 83명에 대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진행중이며, 의심신고 2,547건에 대해서는 전원

모니터링하여 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상이 부족하진 않지만, 이후 확진환자 추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격리 병상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이후 확진환자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포항,

김천, 안동 3개 도립의료원의 별관 또는 1개층 전체 입원실

33실 142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격리․

입원시킬 계획입니다.



- 2 -

포항의료원의 경우 별관 병동 1개동을 소개하여 9병실을

확보하고, 김천의료원은 1개층을 소개하여 10병실을 확보할

계획이며, 안동의료원은 1개층을 소개하여 6병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환자의 경우는 동국대 경주병원에 1개층 8병실을

격리병실로 확보하겠습니다.

의료원별 이송지역은 포항의료원의 경우 포항, 경주, 경산,

영천, 청도, 영덕, 울진, 울릉의 8개 시군이며, 안동의료원은

안동, 영주, 군위, 의성, 영양, 청송, 예천, 봉화의 북부권 8개

시군입니다.

김천의료원은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성주, 고령, 칠곡의 7개

시군 환자를 이송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발생한 영천, 청도, 경산, 상주를 비롯한 23개

시군과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의 모든 역량을 당면한 코로나19 대응에 투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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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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